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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백화점 업계는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 참여할 계획

(한국경제 10.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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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백화점 업계는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

◇ 10월 25일 한국경제 <‘세일 없는’ 코리아세일페스타> 기사에 대하여

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공정위, 뒤늦게 백화점 참여 독려 나섰지만 … 백화점 “참여는 해도

할인은 없다”

 ㅇ 행사의 핵심 주체인 롯데·현대·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은 모두 세일을

하지 않기로 함

 ㅇ 백화점들은 적자를 감내하고 세일행사를 할 수 없다며 코리아세일

페스타에서 빠지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통보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·제조 업계는 금년 상반기부터 코리아세일

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해 왔으며,
 ㅇ 백화점 업계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의사를 

밝힌 사실이 없음

□ 백화점 업계는 그간 금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
알린 바 있으며,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기간 동안 각 업체별로 
다양한 이벤트와 세일행사를 진행할 계획임

 ㅇ 각 백화점 별로 계획 중인 세일행사의 품목과 할인율, 이벤트 등

세부 내용은 업체별 영업 전략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 및 홍보

할 예정임

□ 업계는 업체별로 분산되어 실시하는 세일행사 보다 전체 업계가

다함께 일정 기간에 집중하여 세일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시너지

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,
 ㅇ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온라인쇼핑 업계를 포함한 유통·제조

업계는 금년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거 참여하여 특색 있는 할인

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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